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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장품, 불황 타계책 고심
수출 주력으로 정책변화 … 내실경영으로 부채비율 지속감축

내수에 주력하던 한국화장품이 화장품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와 수입제품의 마케팅 강화로 국내시장 경쟁이 

치열해자 베트남과 중국 진출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노화방지에 탁월한 효과와 안정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아데노신의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화장품은 

2002년 이후 기능성 화장품 시장의 중흥을 이끌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수입제품과의 경쟁에 밀려 2003년에는 58억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는데 매출액

이 2002년 1376억에서 858억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내실 있는 경영을 통해 꾸준히 부채비율을 낮추고 고부가가치 기능성 제품을 중심으로 R&D에 힘을 

쏟아 적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화장품 안정성지표와 R&D비율                               (단위: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100.25 154.65 166.71 162.01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100)

33.53 28.24 24.32 23.68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100)

6.96 2.56 3.16 5.16

연구개발비율
(연구개발비/매출액×100) 1.79 6.9 6.8 10.8

아데노신은 미국 매사추세츠 의과대에서 발견한 주름개선 신물질로 원래는 신진대사를 관장하는 체내 생성 

물질이다.

처음에는 주사제로 사용되다가 주름개선과 노화방지에 효과를 보이고 빛과 열에 약한 레티놀과는 다르게 외

부자극에 대한 안정성도 가지고 있어 외국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심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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